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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8년 

차 아웃사이드 히터 

고의정(사진)은 이번 2025-2026시즌 들어 

팀 내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11일 현대건설과 홈경기 직전까지는 팀

이 올 시즌 들어 치른 20경기에서 교체 선

수로도 기용되지 못했던 것. 

아시아 쿼터 알리사 킨켈라(등록명 킨켈

라)와 육서영, 황민경 등에게 밀려 출전 기

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던 고의정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1일 현대건설과 대결에서 선발 출전한 

킨켈라가 부진해 보이자 고의정을 대신 투

입한 것.

5-6으로 뒤진 2세트 초반 킨켈라 교체 

선수로 올 시즌 처음 코트를 밟은 고의정

은 11-14에서 오픈 공격으로 첫 점수를 뽑

았다.

2세트 2득점, 3세트 3득점으로 예열을 마

친 고의정은 세트 점수 1-2로 뒤진 4세트

에서는 선발로 나서서 2-2 균형을 깨는 퀵

오픈 득점을 포함해 3점을 사냥하며 25-

19 승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최종 5세트에도 1-0에서 양효진의 

공격을 가로막은 데 이어 5-2에선 점수를 

벌리는 오픈 공격 득점으로 팀의 세트 점

수 3-2 역전승에 앞장섰다.

고의정이 올 시즌 자신의 첫 출전 경기에

서 기록한 성적표는 블로킹 1개를 포함해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52.9%.

상대 공격수의 공을 받아내는 디그 16개

를 기록했고, 리시브 효율도 38.9%로 나

쁘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1, 2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세 

세트를 잡으며 4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데

는 고비마다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고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 고의정의 역할이 적

지 않았다. 

고의정으로선 올 시즌 처음 나선 경기에

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기업은행의 새

로운 공격 옵션임을 여오현 감독대행에게 

각인시켰다.

그는 2018-2019시즌 신인 드래프트 때 2

라운드 5순위로 KGC인삼공사(현 정관

장)에 입단한 8년 차 선수다.

첫 시즌 8경기, 두 번째 시즌 14경기에 이

어 2020-2021시즌부터 세 시즌 연속 30경

기 이상 출전했다.

특히 2021년 12월13일 현대건설전에서 

개인 한 경기 최다인 17점을 기록하는 등 

고의정은 2020-2021시즌 30경기에서 170

득점(경기당 평균 5.6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2대 2 트레이드로 한

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었고, 한 시즌을 

뛴 뒤 2024년 6월 미들 블로커 김현정과 

맞트레이드 되면서 기업은행에 새롭게 둥

지를 틀었다.

올 시즌 첫 출전에서 여오현 감독대행에

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그는 경기 후 인

터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인 수비나 리

시브에서도 큰 실수만 하지 말자는 마음

으로 편하게 들어갔다”면서 “상대가 나에 

대한 분석을 잘 안 하고 있었던 탓에 공격

이 잘 통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4세트부터 내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빅토리아(댄착)가 아포짓 스파이

커를 돌아갔는데 나로선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라서 큰 어려움이 

없이 편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정이 4위 기업은행의 봄배구 진출에 

힘을 보태는 조커로 인상적인 활약을 이

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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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펄펄 난 고의정… IBK ‘새 희망’

올 시즌 팀내 존재감 없이 지내다

킨켈라 부진에 땜빵으로 첫 출전

현대건설전 고비마다 오픈 공격

디그 16개 안정적 수비도 돋보여

역전승에 팀 4연승 결정적 도움

봄배구 진출 조커로 맹활약 예약

승격팀의 반란… PSG 잡았다

파리FC 선수들이 생제르맹을 꺾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승격팀 파리FC가 최

강 파리 생제르맹(PSG)에 불의의 일격

을 가하고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 16

강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파리FC는 13일 오전(한국시간) 프랑

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쿠프 드 프랑스 32강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29분 조나단 이코네가 결

승 골을 터트려 PSG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자 최

다 우승팀(16회)인 PSG에 16강에도 오

르지 못하고 탈락하는 수모를 안겼다.

지난해 무려 6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

어 올리고 올해도 지난 9일 슈퍼컵(트로

페 데 샹피옹)에서 4연패 및 통산 14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기분 좋게 시작한 PSG

로서는 충격적인 패배였다.

PSG가 이 대회 32강에서 탈락한 것

은 2013-2014시즌 이후 처음이다. 당시 

PSG는 리그1(1부) 소속 몽펠리에에 1-2

로 져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파리FC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2(2

부)에서 2위를 차지해 이번 시즌 1부에 

오른 팀이다.

파리FC가 프랑스 프로축구 최상위리

그 무대에 선 것은 1978-1979시즌 이후 

무려 47년 만이다. 

그동안 파리FC가 프랑스 1부 리그에

서 뛴 것도 1972-1973, 1973-1974, 1978-

1979 세 시즌뿐이었다.

1969년 창단한 파리FC는 1970년 스타

드 생제르맹과 합병해 파리 생제르맹으

로 거듭났으나 팀의 정체성을 놓고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1972년 다시 독립했다.     

파리FC는 2024년 프랑스의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를 소유한 

아르노 가문이 오스트리아 음료 회사 

레드불과 함께 팀을 인수하면서 프랑스 

프로축구의 판도를 바꿔놓을 팀으로 급

부상했다.

올 시즌 리그1에서 파리FC는 승점 

16(4승 4무 9패)으로 18개 팀 중 15위에 

자리하고 있다. 리그1 5연패에 도전하는 

PSG는 승점 39(12승 3무 2패)로 2위에 

올라 있다. 

앞서 PSG와 파리FC는 1978-1979시즌 

리그1 무대에서 두 차례 ‘파리 더비’를 

벌여 모두 무승부(1-1·2-2)를 거뒀다. 

이후 두 팀은 5일 리그1 17라운드에서 

맞붙었다. PSG는 파리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2-1로 눌렀다.

하지만 파리FC가 8일 만에 같은 곳에

서 성사된 재대결에서 복수에 성공했다. 

파리FC는 PSG에 2무 1패 뒤 창단 첫 승

리를 거뒀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PSG는 무

려 25개의 슈팅(유효슈팅 7개)을 기록하

고도 슈팅 4개(유효슈팅 2개)에 그친 파

리FC에 무릎을 꿇었다.

PSG는 정예 멤버인 흐비차 크바라츠

헬리아, 곤살루 하무스, 브래들리 바르

콜라로 공격진을 꾸려 파리FC에 맞섰다.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강인은 

이날도 결장했다. 경기는 PSG가 주도했

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파리FC 골키퍼 오베드 은캄바디오의 

선방이 더해져 좀처럼 균형이 깨지지 않

았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뒤 PSG는 

선수 교체로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으나 

여전히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

러다가 PSG의 공세를 잘 받아내던 파리

FC가 후반 29분 새 역사의 문을 열었다. 

전반 40분 이코네가 역습 상황에서 일

란 케발의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PSG 골

문 왼쪽에 꽂아 넣었다. 이후 파리FC는  

7분추가시간까지 계속된 PSG 공격을 

막아내면서 승리를 수확했다. 

파리FC 프랑스컵 16강 진출

디펜딩 챔프 탈락 수모 안겨


